
안료 생산 2 0 0 0톤 감소
무기안료 37% 감소 … 환경규제·중국산 영향

올 상반기( 1 ~ 6월) 국내 안료생산량이 9 2년 동기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기안료·무기안료·조제안료 등

안료생산량은 1만3 5 1 6톤으로 9 2년 동기 1만5 5 3 2톤보다 약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의 유기안료는 Ciba-Geigy, Hoechst, BASF 등 다국적기업에 밀리고, 무기안료는 환경규제

강화, 인력난 등으로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생산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안료는 올 상반기 4 4 4 5톤을 생산, 92년동기 7 0 6 3톤보다 3 7 . 1 %나 감소했다. 이 중 징크계의 감소

가 두드러져 올 상반기 생산실적이 5 9톤에 불과, 92년 동기 1 4 5 3톤보다 9 5 . 9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컨테이너용으로 사용되는 징크, 징크부산물이 국내 컨테이너 경기가 침체되면서 감소한 반면,

선박용 하도로 사용되는 징크는 요즘 선박경기가 활황을 띠면서 일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크롬계도 환경규제 강화와 맞물려 올 상반기 1 7 6 2톤을 생산, 92년 동기 2 0 4 2톤보다 13.7% 감소했다.

반면 감청은 올 상반기 1 5톤을 생산, 지난해 동기 1 3톤보다20.3% 증가했다.

유기안료는 아조계, 프탈로블루계가 9 2년동기 1 6 0 1톤, 1588톤 대비 각각 14.4%, 4.7% 증가한 1 8 3 1톤,

1 6 6 3톤을 생산했다.

아직 국내 유기안료 생산기업들은 일반 유기안료인 아조레이크, 인솔루불-아조, 프탈로시아닌 블

루·그린 등에 치중하는 반면, 고급 축합다환유기안료인 퀴나크리돈, 디옥사진, 안트라퀴논, 페릴렌,

DPP(Diketo-Pyrrolo-Pyrrol), 인단스론등은 Ciba-Geigy, Hoechst, BASF, Miles(미국Bayer), ICI, DIC,

Toyo Ink 등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레이크계는 9 2년동기 4 5 6톤보다 0.5% 감소한 4 5 4톤을 생산했고, 프탈로그린계는 9 2년 동기대

비 8.5% 감소한 4 5톤을 생산했다.

9 2년 국내 무기안료 수요는 총 2 8 6억6 0 0 0만원이었고, 유기안료는 총 5 1 2억7 9 0 0만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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